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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난도 기계체조까지"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 '개발형'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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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기계 체조 동작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2026.5.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대차그룹의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모습을 처음

으로 공개했다.

지난 1월 CES2026에서 공개된 연구형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됐고, 양산형 모델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틀라스의 작동 모습을 공개했다.

기존에 공개된 연구형 모델이 아닌, 개발형 모델이 기계체조 동작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양산형에 가까운 개발형 모델의 작동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는 연구용 모델이 시연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영상에서 개발형 아틀라스는 고난도의 기계체조 동작을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영상은 아틀라스가 물구나무 자세를 취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서울=뉴시스]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의 작동 모습. (사진=보스턴다이내믹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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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두 손으로 전신을 지지한 상태로 몸을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는 자세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몸을 뒤집어 'L-시트' 자세로 전환하고, 5초 후 정자세로 일어난다.

이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상체, 코어, 팔 관절을 동시에 정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선 이 같은 능력이 필수적이다.

예상치 못하게 하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울퉁불퉁한 작업 공간을 이동하기 위한 조치다.

보스턴다이내믹스도 단순히 기술력을 선보이는 단계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 영상을 공개하며 "상업적 목표와 로봇 공학 연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아틀

라스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강화 학습 기반의 전신 제어 기술이 적용했다.

강화 학습 기반의 제어 방식은 로봇이 반복적인 시뮬레이션과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움직임과 균형 전략을 학습하는 접근법

이다.

기존의 방식 대비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강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8년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2029년 기아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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